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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만났습니다. 번역자 속테스가 사이몬, 마가렛과 함께 알로타우로 나왔습니다. 저희보다 이틀 일찍 

알로타우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매번 저희가 알로타우 센터에서 이제나저제나 

마을 사람들을 기다렸는데… 지난 6월 처음으로 서로 떨어져서 사역해 보니 이렇게 만나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편지에서는 ‘사이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이몬은 올해 55세로, 카니누와 사람들이 100여 명 정도 모여 사는 ‘기꽈나우따’ 마을의 리더입니다. 또한 

전체 카니누와 공동체에서, 그리고 카뮈야바 교회에서도 다른 리더들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꽈나우따 마을은 카니누와 사람들이 주로 사는 ‘시베시베’ 마을에서 걸어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번역자 대부분이 시베시베 마을에 살고 있기에 번역팀 모임 장소도 시베시베 마을에 있지요. 따라서 

사이몬은 다른 사람보다 늘 한 시간 먼저 집을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번역팀 모임에 종종 늦게 오기도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그의 모습을 보면 번역팀도 그저 ‘와 줘서 고맙다’며 반갑게 맞아 줍니다. 

작은 마을 리더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참석 못 할 때도 있지만, 가능한 날은 꼭 번역 사역에 참석하려고 한 

시간을 걸어오는 성실한 형제입니다. 공식적인 번역 훈련은 아직 받지 못했지만, 훈련받은 번역자 속테스, 잭, 

레비를 도우며 곁에서 함께 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 지금은 조금씩 번역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책에 볼펜으로 적어 가며 고치고 또 고치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번에 알로타우에 와서 처음으로 노트북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이몬 인생 처음으로 마우스도 잡아 보고, 타자 연습도 하고, 번역 

프로그램인 ‘파라텍스트’ 사용법에, ‘스카이프’ 를 통해 화상통화 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노안으로 인해 돋보기를 써야 하고, 밭농사 짓느라 투박해진 손은 마우스를 잡기에도, 타자 연습을 하기에도 

부자연스럽고, 처음 접한 노트북은 뭐 그리 알아야 할 것이 많은지… 짧은 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만, 매일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 ‘이제 나도 

안다’라는 기쁨! “많이 힘들지요?” 물으면,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하면서 활짝 웃습니다. 이제는 노트북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어 켜고, 마우스를 잡고, USB 드라이브를 꽂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사이몬이 이번에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여 앞으로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사이몬을 응원해 주세요. 

 번역자들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요한복음 8~11장 말씀을 점검할 때 번역된 말씀을 나누는 기쁨이 있도록,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번역하고 있는 마을 번역팀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도록, 

 지난번에 이어 ‘마가복음 2’ 성경 공부 교재를 인쇄해서 보냈는데 각 가정과 교회에서 잘 활용이 되도록, 

 아이들 이야기책, 요나 이야기책을 통해 카니누와 사람들이 카니누와 언어를 읽고 쓰는 데 도움이 되도록, 

 10월 누가복음 자문위원 점검에 필요한 뱃삯과 먹을거리를 마을 공동체가 합력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 자문위원인 존 브루너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9월 아들 결혼식에 참가한 후 파푸아뉴기니로 

돌아오는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속테스, 사이몬, 마가렛과 함께 ‘룻기’ 말씀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카니누와 

번역팀을 통해서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의 말씀은 보아스와 일꾼들이 함께 나눈 인사입니다. 동역자님의 삶 가운데 이 같은 

축복의 인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Yeisu nukusi’ 예수 누꾸시! (‘예수님과 함께’라는 뜻으로 카니누와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는 인사말입니다.) 

2021년 8월 21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 그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하고 인사하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답례하였다.” (룻기 2:4, 현대인의성경) 


